


2021� 한국문학탐방Ⅰ�

발표�자료집

� 2021.05.13.~14.�

경상북도�안동,� 울진

강원도�강릉,� 인제�

한림대학교�인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목차

⑴�기본�사항

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단�구성 ···········································································································7

2021� 한국문학탐방Ⅰ�버스�자리표�및�숙소�배정표 ···············································································8

2021� 한국문학탐방Ⅰ�일정표 ····················································································································9

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지도 ·············································································································10

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지�주소록 ·······································································································11

2021� 한국문학탐방Ⅰ�일일�보고서 ··········································································································12

⑵�조별�발표문

◎� 1조-정철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정철의�생애 ·····························14

[인문학부� 20211100� 최은실]� 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정철의�작품세계 ·························16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정철의�대표작� 「관동별곡」

····································································································································································17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정철� 〈망양정에서�읽는�

관동별곡〉-관동별곡의�한�조각,� 망양정 ·································································································18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정철,� 평가와�의의 ·····················20

◎� 2조-이황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퇴계가�걸어온�길을�따라서-퇴계�이황의�생애 ·······················2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도산서원�그리고�도산십이곡-퇴계의�도산서원과�도산십이곡의�

연관성 ························································································································································23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도산서원,� 퇴계의�숨결이�살아�숨� 쉬는�곳-안동�지역�퇴계�이황�관련�

유적,� 기념관�소개 ····································································································································24

현장�사진�자료 ·········································································································································26



◎� 3조-하회별신굿

[인문학부� 20211012� 김가은]� 세계�유네스코�안동�하회마을-안동�하회마을�소개 ···························27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풍자와�해학의�탈놀이-하회별신굿의�기원과�내용 ··················31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안동하회마을�하회탈-하회탈의�종류와�특징 ·····································33

[국어국문학전공� 20191018� 김서연]�민중의�아픔을�어루만지는�탈놀이-하회별신굿�탈놀이의�가치

···································································································································································37

◎� 4조-이육사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20211073� 이정은]�

이육사-이육사,� 이육사문학관,� 이육사�생가,� 작품,� 문학사적�의의 ·····················································39

◎� 5조-허균,� 허난설헌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9� 박유진,� 인문학부� 20211026� 김재중]�

허균,� 허난설헌-허균의�생애,� 작품,� 홍길동전�줄거리,� 홍길동전의�문학사적�의의,� 허난설헌의�생애,�

작품,� 작품세계,� 답사�지역과�인물들의�연관성� :� 허균,� 허난설헌�기념관� ·······································45

◎� 6조-한용운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한용운과�백담사 ·········································································49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독립을�위해�싸운�승려,� 한용운-한용운의�생애 ·····················50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한용운의�사랑을�외치는�시-한용운,� 「님의�침묵」 ·················52

[국어국문학전공� 20181076� 이은지]�백담사의�모습과�한용운�관련�기념관 ·····································54





⑴�기본�사항



- 7 -

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단�구성

담당교수� :� 이병기�교수님

인솔교수� :� 김명준,� 신서인,� 이승은�교수님

학생회장� :� 김상래� (010-2022-8399)

부학생회장� :� 김서연� (010-2485-9901)

답사부장� :� 이혜미� (010-7464-3556)

조교� :� 이정민� (010-6732-7739)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인문학부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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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문학탐방Ⅰ�버스�자리표�및�숙소�배정표

<버스�자리표>

<숙소�배정표>

기사님 계단

이정민�조교 이병기�교수님

이혜미�답사부장 김명준�교수님

김모윤 신서인�교수님

피승진 이승은�교수님

민세진 김상래�학생회장

엄도현 김수인

박민경 임정환

김서연�

부학생회장
김승현

김준원 장연승

숙소�

번호
숙소�배정 인원�수� 합계�

1 이정민(조교),� 이혜미(답사부장) 2명

8명2 김서연(부학생회장),� 김모윤,� 민세진 3명

3 김승현,� 김수인,� 박민경 3명

4 김상래(학생회장),� 엄도현,� 장연승 3명
6명

5 임정환,� 김준원,� 피승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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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문학탐방Ⅰ�일정표

*지역� :� 경상북도�안동,� 울진� &� 강원도�강릉,� 인제�일원� (숙소-� 강원도�삼척)

구분 1일차� 5/13(목) 2일차� 5/14(금)

07 07:30� 학교�집합� (대학본부) 07:30� 기상

08

08:00� 출발�및� 이동� (3시간)

08:00� 아침�식사�및�준비� (1시간� 20분)

09 09:10� 출발�및� 이동� (1시간� 10분)�

10

10:20� 허균,� 허난설헌�기념관�도착

[허균,� 허난설헌]� 5조�발표�및�관람(30분)

10:50� 출발�및�이동� (10분)

11

11:00� 안동�하회마을�도착� (+하회세계탈박물관)

[하회별신굿]� 3조� 발표�및�관람(2시간)

11:00� 오죽헌�도착-관람(50분)

11:50� 출발�및�이동�

12 12:00� 경포대�도착관람(50분)

12:50� 출발�및�이동�

13
13:00� 점심�식사� (50분)�

13:50� 출발�및�이동� (1시간� 10분)

13:00� 점심�식사� (1시간)

14 14:00� 출발�및� 이동� (1시간)

15
15:00� 도산서원�도착

[이황]� 2조�발표�및�관람-(1시간)

15:00� 만해마을�도착� (+한국시집박물관)

[한용운]� 6조�발표�및�관람(1시간)

16 16:00� 출발�및� 이동� (15분)�

16:15� 이육사문학관�도착�

[이육사]� 4조�발표� 및� 관람(1시간� 15분)

17:30� 출발�및� 이동� (45분)�

16:00�출발�및�이동� (2시간�30분)�

17

18
18:15� 울진�망양정�도착�

[정철]� 1조� 발표�및�관람-(45분)�
18:30� 학교�도착� (대학본부)

19
19:00� 저녁�식사� (40분)

19:40� 출발�및� 이동� (1시간)�
※�코로나19의�상황에�따라�일시,� 장소�등�

답사�운영�방식�변동�가능20 20:40�숙소�도착� (쏠비치�대명리조트-삼척)�

21 21:00� 개인�정비�및�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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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지도

[1일차]

-� 안동�하회마을�

(3조� 하회별신굿�발표)

-도산서원�

(2조� 이황�발표)

-이육사문학관

(4조�이육사�발표)

[1일차]

-� 망양정

(1조�정철�발표)

[2일차]

- 허균,� 허난설헌�기념관

(5조�허균,� 허난설헌�발표)

- 오죽헌

- 경포대

[2일차]

-� 만해마을

(6조�한용운�발표)

[숙소]

삼척�쏠비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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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문학탐방Ⅰ�탐방지�주소록

장소 주소 번호 기타

[관람]� 안동�하회마을

(+세계탈박물관)
경북�안동시�풍천면�전서로� 186 054-853-0109

[식사]�부네식당 경북�안동시�풍천면�전서로� 214-6 054-854-1758

[관람]�도산서원
경북�안동시�도산면�도산서원길�

154
054-856-1073

[관람]� 이육사문학관 경북�안동시�도산면�백운로� 525 054-852-7337

[관람]�울진�망양정 경북�울진군�근남면�산포리

[식사]� 망양정횟집
경북�울진군�근남면�산포� 4리�

716-5
054-783-5017

[숙소]�삼척�쏠비치�리조트 강원�삼척시�수로부인길� 453 1588-4888

[식사]�한그릇전복물회 강원�삼척시�테마타운길� 59 033-574-7088

[관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강원�강릉시�난설헌로193번길�

1-29
033-640-4798

[관람]� 오죽헌 강원�강릉시�율곡로3139번길� 24 033-660-3301

[관람]� 경포대 강원�강릉시�경포로� 365 033-640-4471
(지번:�

저동� 94)

[식사]� 까막장이야기 강원�강릉시�저동길� 165 033-644-7294

[관람]�만해마을

(+한국시집박물관)

강원�인제군�북면�만해로� 91

만해수련원
033-46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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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문학탐방Ⅰ�일일�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1년� � 5월� � � � � � 일� � (� � � � 일차)

탐방�장소 탐방�내용

【문학�창작�기반과�관련한�감상】

【발표�내용�및�답사�일정에�관한�의견】



⑵�조별�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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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

-정철의�생애�

�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 � -출생과�집안의�몰락

� � 송강� 정철은� 1536년(조선� 중종� 31년)� 서울� 장의동에서�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돈령부� 판관� 정유침이고� 어머니는� 대사간� 안팽수의� 딸이다.� 맏누이가� 당시� 세자인� 인종의� 후궁으

로서�숙의로�입궐하여�집안이�유복했다.�

� � 1545년(인종� 1년•명종� 즉위년)� 정철이� 10세가� 되던� 해�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집안이� 이에� 연루

되면서� 화를� 입는다.� 이때� 맏형과� 아버지가�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정철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 생

활을� 하게� 된다.� 이후� 유배가� 곧� 풀리지만� 양재역� 벽서사건(1547년)으로� 인해� 다시� 집안에� 화를�

입는데,� 맏형은�요절했고�송강은�아버지를�따라�다시�유배를�가게�된다.�

� � -10년간의�수학,� 벼슬길의�시작

� � 1551년(명종� 6년)� 아버지가� 유배에서� 풀려나고� 정철은� 아버지와� 담양� 창평에서� 살게� 된다.� 정철

은� 16세부터� 27세까지�이곳에서�학자•문인을�스승으로�두고�수학하였고,� 율곡�이이와�교류하였다.�

17세에는� 결혼을� 했으며,� 27세(1562년)에는�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사헌부� 지평에� 임명된�

정철은� 명종의� 사촌� 형인� 경양군의� 옥사�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때� 명종의� 부탁을� 거절하여� 수년

간�요직에�나아가지�못하였다.

� � -시묘살이와�당쟁의�소용돌이�

� � 이후�여러�직책에� 제수되다가� 1568년(선조� 1년)� 33세에�이조좌랑의�요직에� 임명된다.� 1570년(선

조� 3년)� 35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2년에� 걸쳐�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38세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다

시� 2년간�시묘살이를�하였다.� �

� � 1575년(선조� 8년)� 40세에� 정철은�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이� 무렵� 동서분당에� 따른� 당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정철은� 서인의� 중심인물로서� 동인과� 대립하다가� 율곡� 이이에게� 조정을� 맡기

고,� 10년간� 수학했던� 담양� 창평으로� 낙향한다.� 3년� 뒤�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만� 당쟁이� 심각한�

정치�현실에�환멸을�느끼고� 44세에�다시�창평으로�낙향한다.

� � -관찰사�재직과�관동별곡

� � 1580년(선조� 13년)� 45세에� 정철은�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아�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이때� 정철

의� 대표작� 「관동별곡」과� 「훈민가」가� 탄생한다.� 이후�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되는� 등� 여러�

직책을� 지내지만,� 동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50세에� 사직하여� 다시� 창평으로� 낙향한다.� � 이� 무렵� 정

철은�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지었다(1587년).�

� � -복귀와�죽음

� � 1589년(선조� 22년)� 54세에� 정철은� 우의정으로� 중앙� 정계에� 복귀하지만,� 56세에� 이산해의� 모함

으로� 다시� 사직했고� 강계로� 유배를� 떠난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유배에서� 풀

려난� 정철은� 임금을� 모시게� 됐지만,� 1593년(선조� 26년)� 동인들의� 공격으로� 또� 다시� 사직한다.� 같

은�해� 정철은� 58세에�강화�송정촌에서�생을�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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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

-정철의�작품세계

인문학부� 20211100� 최은실

� � 송강은� 자신이� 생존⋅활동하던� 당대의� 문학� 양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탁월한� 서정의� 세계를�
열어� 놓았다.� 그가� 열어� 놓은� 서정의� 세계는,� 감각적인� 시선과� 청신한� 언어를� 통해� 활달⋅호방한�
정서로,� 때로는� 섬세⋅애절한� 정서로� 표출된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생생
하게�그려내기도�하고,� 시원스럽게�날아올라�탈속의�경지를�분방하게�노래하기도�한다.�

� � 정철은� 세� 가지의� 내용을� 작품에� 담고� 있다.� 가장� 많은� 작품은� 군왕과� 단절된� 상황에서� 군주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단절의� 상황을� 수용하며�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

을� 즐기는�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끊임없는� 지향에도� 지향적� 의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출되는� 깊은� 정서는� 많은� 시조� 작품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군주의� 측근에서� 정치에�

참여하거나�지방관으로�백성을�직접�현장에서�다스리는�일이�모두�표현되었다.

� � 전체� 80여� 수의� 송강� 시조� 가운데� 30여� 수가� 군주(님)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

데� 군주에� 대한� 지향이� 지향으로만� 끝나� 단절의� 상황인� 작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철

의� 현실의식� 중심에는� 군주가� 항상� 자리� 잡았고,� 군주는� 무조건� 지향하고� 추종해야� 할� 존재로� 표

현되었다.� 정철은� 자신의� 이러한� 지향에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상황을� 만나면� 견디기� 어려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고,� 님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절실하고� 다양한� 노력을� 시조에�

표현하도�했다.

� �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군왕과� 우호적�관계의� 지속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벼슬하

던�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중앙� 관직에� 머물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방관으로� 나가야� 했던� 경우,�

자청하여� 지방관으로� 나아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철의� 지향성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에� 해당

하며,� 작품에서도�이러한�면모가�확인된다.� 정철은�지방관이었을�때� � 백성을�가르치는�훈민시조� 16

수를�창작하였는데,� 이� 가운데도�군주를�내용으로�하는�작품이�한�수�들어�있다.

� � 정철의� 시조에서� 풍류적인� 면모는� 음주� 취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자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정철은� 벼슬에� 있으면서� 자연을� 만났을� 때는� 여유와� 유흥을� 그� 속에서� 찾았으나� 불우한�

상황에서� 자연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결백함을� 드러내거나,� 자연과의� 단절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더욱� 절실히� 지향해야� 할� 배경으로써� 자연을� 표현했다.� 정철의� 시조� 작품에� 자연과� 친화하면� 유교

적� 심성� 수련을� 일상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의� 강렬한�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간접적

으로�보이는�것이다.

《참고문헌》

전재강,� 「정철�시조에�나타난�현실�지향과�풍류의�성격」,� 한국시조학회,� 2004

박영주,� 「가사�작가�인물전_위대한�민족�시인,� 송강�정철」,� 고요아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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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

-정철의�대표작� 「관동별곡」

�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 �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45세� 되던� 해(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돼� 원주에� 부임하여,� 관

동팔경을� 유람하고� 도정과� 산수의� 풍경과� 풍속� 등을� 읊은� 기행가사다.� 탁월한� 시상� 전개와� 유창한�

우리말� 구사로� 다른� 기행가사에� 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시적� 화자의� 호방함이� 잘� 표출

되었으며�산수에� 대한� 묘사가�사실적이고� 생동감이�넘친다.� 또한,� 자연의�경치를� 있는� 그대로�묘사

한�것이�아니라�대상에�대한�작가의�미적�체험과�상상이�더해져�새롭게�구현되었다.

� � 「관동별곡」은� 대화체를� 중요한� 표현기법으로� 사용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화체를� 여러�

작품에서� 구사,� 표현기법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체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정

서를� 자연스럽게� 펼쳤다.� 또,� 송강�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1인칭� 화자를� 단일� 화자로� 설정하여�

시적� 화자의� 활달하고� 호방한� 목소리로� 말해오다가,� 결사� 부분에� 이르러서는� 꿈을� 빌미로� 화자� 자

신을� 상징하는�몽중화자� ‘나’의� 몽중선인� ‘꿈에� 한� 사람’을� 등장시켜�작품을� 전개시킨다.� 화자를�지

칭하는� 용어의�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자연공간을� 중층적으로� 확대하면서� 호방한� 기개를� 드러내

고,� 부분적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과� 흥취� 속에서� 호방함이� 표출되었다.� 이는� 독자

들에게�관동별곡의�미적�감흥을�고조시키는�한�요소이다.

� � 「관동별곡」은� 4음보� 4보격과� 3음� 4보격의� 율격� 양상이� 두드러진다.� 가사� 장르의� 율격을� 바탕으

로� 가사와� 같은� 짝수� 구에� 유용한� 수사기교인� 대우나� 반복으로,� 우리말� 언어의� 특성과� 묘미를� 잘�

살려� 생동감�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유려한� 율조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말의� 어미와� 조사,� 어휘의�

역할이� 크다.� 동일� 구조의� 어휘를� 반복하고� 나열하고,� 동일� 어미,� 조사� 등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배

가시킨다.� 음악적�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사물� 형용의� 묘함과� 아름다움을� 배가시켜� 작품의� 미적� 감

흥을�고조시키기도�한다.� 이것은�아름다운�자연경관을�묘사하는�장면에�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 송강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가� 謫仙(적선)임을� 드러낸다.� ‘상계(上界)’� ‘진선

(眞仙)’이었던� 그는� ‘황(⿈)정(庭)경(經)일(⼀)자(字)’를� 잘못� 읽어서� 인간(⼈間)에� 내려오게� 된� 것

이다.� 이는�자기�자신을� 선계의�진선임을�자처하면서도�북두성을�잔으로� 삼고,� 창해수를�술로�삼아�

마시며�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호탕한� 기분을� 그대로� 그려냈다.� 이는� 송강만의� 풍류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선계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면서도� 이면에는� 군왕에� 대한� 충성심을� 항상� 간직

하고�있다.� 이러한�충성심은�연군과�우국의�감정,� 선정의�포부�등으로�표출된다.

� � 「관동별곡」은� 유가� 사대부로서의� 이념과� 자연� 경물을� 통해� 환기된� 작가의� 풍류가,� 송강� 특유의�

섬세하고� 뛰어난� 언어로� 형상되어� 있다.� 「관동별곡」은� 후대� 사람들에게� 찬탄의� 대상이� 되었고� 향

유의� 중요한� 자료이자� 창작의� 원천으로� 간주� 된다.� 이는� 송강� 정철의� 타고난� 문학적� 자질을� 유감

없이�발휘한�섬세하고�생동감�넘치는�표현의�아름다움에�있다.

《참고문헌》

최상은,� 「최초의�대화체�가사,� <관동별곡>」,� 『오늘의�가사문학』,� 고요아침,� 2018,� 53~54p
차민숙,� 「관동별곡의�형상적�특질�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 2011,� 45~49p
김용찬,� 「기행의�여정과�목민관이�포부를�노래하다� <관동별곡>」,� 『오늘의�가사문학』,� 고요아침,� 53~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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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

-관동별곡의�한�조각,�망양정

� 철학전공� 20141334� 피승진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 � 울진은� 2읍� 8면으로� 이

루어진� 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 군이다.� 현재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나�

1963년� 이전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분류되었

다.� 강원도� 동해안에� 있

는� 여덟� 명승지를� 일컫는�

관동팔경에� 울진에� 있는�

망양정이� 포함되고� 강원

도� 관찰사였던� 정철이� 울

진에� 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울진�망양정

망양정은� 근남면� 산포리� 둔산동� 해안가에�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구조�

정자이다.� 처음에는� 고려시대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안가에� 세워졌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여러� 번� 수리되었다가� 1858년(철종� 9년)� 울진현령� 이희호가� 군승(郡承)� 임학영과� 함께� 현

재� 위치로� 옮겼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주춧돌만� 남아,� 1958년에� 울진군과� 울진교육

청에서� 보조금과� 지역�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중건했다.� 시간이� 흐르며� 비바람과� 바닷바람,� 지반침

하로�인해�손상돼� 2005년� 기존�정자를�완전히�해체하고�새로�건립하였다.�

망양정은� 관동팔경� 중에서도� 풍경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꼽힌다.� 송림으로� 둘러싸인� 언덕� 아래

에는� 왕이� 휴양을� 왔다고� 전해지는� 왕피천이� 바다로� 흘러가며,� 정면에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 아름다움에� 반해� 정조와� 숙종은� 망양정을� 소재로� 어제시를� 지었으며,� 숙종은� 친필로� 관동제일

루(關東第⼀樓)라고� 쓴� 현판을� 하사했다.� 이외에도� 박선장,� 김시습� 등� 다양한� 이들이� 망양정을� 소

재로�시를�쓰거나�그림을�그렸다.

정철� 또한� 그중� 한� 명이다.� 1580년(선조� 13년)에� 45세의� 나이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지

은� 「관동별곡」에� 망양정에� 들린� 내용이� 실려� 있다.� 정철은� 망양정� 앞바다에� 몰아치는� 파도를� 고래

와�은산,� 백설로�육화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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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정�내부�현판(관동별곡의�일부가�적혀있다.)

하늘 끝을 보지 못해 망양정에 올라 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노한 고래 그 누가 놀래켜서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구는가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내리는 듯

오월 하늘에 흰 눈은 무슨 일인가

어느새 밤이 들어 풍랑이 잠잠커늘

부상(扶桑) 가까이서 밝은 달 기다리니 

길게 뻗친 달빛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주렴을 다시 걷고 섬돌을 다시 쓸며

샛별이 뜨도록 곧추 앉아 바라보니

흰 연꽃 한 가지를 그 누가 보내셨나

이렇게 좋은 세계 남에게 다 보이고저

유하주 가득 부어 달에게 물은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냐

아무나 만나 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에 갈 길이 멀고 멀다

정철� 「관동별곡」�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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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망양정에서�읽는�관동별곡〉
-정철,� 평가와�의의

�
� 인문학부� 20211050� 엄도현

송강� 정철은� 문학사에서� ‘대가’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문인이다.� 정철의� 문학,� 그중에서도� 가사

작품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도� 고전� 가사를� 다

룰�때� 절대�빠지지�않은�것이�정철의�작품이다.� 어째서�이런�평가를�받는�걸까.

문학사적으로� 송강� 정철이� 민족� 문학의�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민족은� 우리� 문자

를� 통해� 생활하며�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직� 불교� 혹은� 유교의� 경전이나,� 교훈

서� 및� 실용서� 등� 서적을� 읽고� 풀이하는� 데에만� 쓰였다.� 그� 언해마저도� 직역과� 큰� 차이가� 없는� 수

준에� 그쳤다.� 따라서� 우리말의� 요소� 중� 미적인� 부분이� 발달하고� 다듬어질� 기회는� 없었다.� 이때� 문

학사에� 등장한� 것이� 송강� 문학이다.� 송강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우리글로� 잘� 표현하지� 않던� 시

대에� 왜� 우리글이� 필요한지,� 우리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문학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후�민족�문학은�송강�문학을�바탕으로�발전할�수�있었다.

또한� 정철의� 문학이� 한� 작가에게서�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운,� 여러� 이질적� 면모가� 드러나는� 매력

이�있기�때문이다.� 이에�관해�여러�해석이�있으나�그가�다양한�모습을�지녔다는�데엔�이견이�없다.�

정철은� 결코� 한� 작품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인이다.� 장르마다� 작품마다� 문체와� 주제와� 성격이�

다르다.� 유교� 윤리를� 논하는� 사대부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솔직하고� 익살스럽게� 음주를� 다루거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타인과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모습� 또한� 자주� 드러난다.� 이런� 점은�

독자들에게�정철뿐만�아니라�문학�전체에�흥미를�유발하는�요소가�되어준다.

송강� 문학은� 독자와� 탐구자에게� 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잘�

담아내어,� 사대부�시조를�바라보는�인식을�넓힐�수� 있다는�데�큰� 의의가�있다.� 기존의�관념을�재고

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 송강� 문학은� 무척� 중요한� 자료다.� 여타� 사대부� 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머러스함,� 친근함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사대부� 시조에� 걸맞은� 작품도� 있다는� 것이�

송강�정철만의�특색일�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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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가�걸어온�길을�따라서
-퇴계�이황의�생애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로서,� 본관

은� 진보,� 자는� 경호,� 호는� 퇴계·퇴도·도수이다.� 좌찬성� 이식의� 7남� 1녀�

중� 막내아들로� 1501년� 11월� 25일� 안동부� 예안현� 온계리(현재� 안동시� 도

산면�온혜리)에서�태어났다.� 퇴계�이황의�생애는�수학의�시기,� 출사의�시

기,� 은거�강학의�시기로�구분�지을�수� 있다.1)

� 첫� 번째� 수학의� 시기는� 출생으로부터� 33세가� 되는� 해까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안으로는� 아버지

의�죽음(2세)이라는� 슬픔과� 밖으로는� 사화(4세,� 1504,� 甲⼦⼠禍)라는�죽

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그는�

6세에� 『천자문』과� 『소학』을� 읽었고,� 12세에� 작은아버지� 이우로부터� 『논어』를� 배워�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14세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18세에� 지은� 「야당」이라는� 시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세에는� 용수사에서�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주역』을� 연구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해

치게� 되고,� 이로� 인해� 평생�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는� 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21세에는� 허� 씨�

부인과� 결혼하게� 된다.� 27세에� 향시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과거에�응시하기�위해�성균관에�들어가�다음�해에�진사�회시에�급제하였다.� 2)

� 두� 번째� 출사의� 시기는� 급제한� 후로부터� 병으로� 벼슬자리를� 내려놓길� 원한� 49세까지이다.� 34세

에�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37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자� 향리에서� 3년� 간� 복상했고,� 39세에�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사가독서를� 받았다.� 중종� 말

년� 무렵부터� 관계를� 떠나� 산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히고,� 43세이던� 10월에�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

자� 성묘를� 핑계� 삼아� 사가를� 청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

을� 사퇴하고,� 46세가� 되던� 해�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의� 동암에� 양진암을� 짓고,� 자연을� 벗� 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토계를� 퇴계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았다.� 끝내� 퇴거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님을� 알고� 부패하고� 문란한� 중앙

의�관계에서�떠나고�싶어서�외직을�지망하였다.3)

� 세� 번째�은거�강학의�시기는�그가� 50세가�되는�해� 임소를�떠난�후부터� 70세� 세상을�떠날�때까지

이다.� 이황은� 어지러운� 정계를� 피해�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을� 지어� 다시금�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52세에� 성균관� 대사성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56세에� 홍문관부제학,� 58세에� 공조참판에� 임명되

었으나�여러� 차례�고사하였다.� 43세� 이후�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짓고� 아호를� ‘도옹’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를� 훈도하였다.� 명종은� 예를� 두터이� 해� 자

1) 도산서원,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main.do. 2021.05.09.
2) 이상은,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pp.23~28.
3) 이상은, 위의 논문,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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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에게� 출사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 그러나� 67세� 때� 명나라� 신제의� 사절이� 오게� 되자,�

조정에서� 퇴계의� 내경을� 간절히� 바라�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갔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

해� 그를� 부왕의� 행장수찬청당상경(⾏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신병� 때

문에� 부득이� 귀향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황의� 명성과� 덕망이� 조정과� 민간에서� 높아,� 선조는� 그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부름을� 물리치

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의� 중임을� 맡았다.� 그� 뒤� 이황은� 정이의� 『사잠』,�

『논어집주』·『주역』,� 장재의� 『서명』� 등의� 학문의� 이치를� 선조의� 앞에서� 강의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를� 저

술,�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 이듬해� 69세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번번이� � 고향

으로� 돌아가길� 간청해�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고향에� 돌아온� 후� 학문� 탐구에� 전심하였으나,� 70세

가� 되던� 다음� 해� 11월� 병환이� 악화하였다.� 돌아가시던� 날�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

고,� 침상을�정돈시킨�후,� 일으켜�달라고�하여�단정히�앉은�자세로�역책4)하였다.� 5)

�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

춘추관·관상감영사를� 추증하였다.� 장사는� 영의정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산소에는� 유계대로�

소자연석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 새긴� 묘비만� 세워졌다.� 죽은� 지� 4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도산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해� 이듬해� 낙성,� 도산서원의� 사액을� 받았다.�

그�이듬해� 2월에�위패를�모셨고,� 11월에는�문순(⽂純)이라는�시호가�내려졌다.� 6)

《참고문헌》

도산서원,�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main.do.� 2021.05.09.

이상은,� 「퇴계의�생애와�학문」,� 예문서원,� 1999,� pp.18~73

김승영,� 「현실적�원인과�전환시대의�논리로�본�이황의�생애와�사상」,� 한국동서철학회,� 2010,� pp.233~261.

4) 학덕이 높은 사람의 죽음
5) 이상은, 위의 논문, pp.35~46
6) 김승영, 「현실적 원인과 전환시대의 논리로 본 이황의 생애와 사상」, 한국동서철학회, 2010, 

pp.2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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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그리고�도산십이곡
-퇴계의�도산서원과�도산십이곡의�연관성

국어국문학전공� 20201088� 임정환

� � 퇴계� 이황은� 선조에� 만류에도� 말년에�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퇴계는� 임금에게� 수

개월에� 걸쳐� 사직� 상소를� 올렸고,� 나이� 50세에� 고향길에� 올랐다.� 그는� 계산서당에서� 지내면서,� 60

세가� 되던� 해에� 노구를� 이끌고� 편안히� 드나들� 수� 있으면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을� 찾았다.� 그런�

곳에서� 머물러�공부하면서� 제자를�길러낼� 수�있는� 집을� 짓고자�하였는데�그래서� 찾아낸�곳이�바로�

도산� 남쪽� 기슭이었다.� 그리고� 이� 산기슭� 아래쪽� 완만한� 곳에� 고산서당을� 세웠다.7)� 처음에� 도산서

원은� 도산서당으로�불렸다.� 도산서당에서�퇴계는� 학문에� 몰두하였고,� 그와� 동시에� 무수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그� 후,� 도산서당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산서원으로� 확

장,� 발전되었다.�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이� 교육자와� 학자로� 있게� 해주던� 곳이고,�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사에서�역사적�한�획을�긋게�해준�중심적�기관이었다.8)�

� 그런� 그곳에서� 퇴계는� 65세에� 안동에� 도산서당을� 세우고� 생활하면서� 느낀� 감흥과� 다짐� 등을� 담

아� 시조를� 썼는데� 그것이� 도산십이곡이다.� 퇴계는�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살고� 싶다는� 소망과� 학

문� 소양에� 대한� 다짐을� 주제로� 하여� 시조를� 썼는데,� 총� 12수의� 연시조로� 되어있다.� 전� 6곡은� 자연

에� 대한� 감흥인� 언지를,� 후� 6곡은� 학문수양에� 임하는� 다짐인� 언학의� 내용을� 포함한다.� 도산십이곡

은�자연에� 동화된� 감흥과� 학문수양에� 임하는�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는� 도산서원에서�느꼈던� 감정을�

노래한�시조이다.

� 이처럼� 안동의� 도산서원과� 도산십이곡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퇴계는� 고향인� 안동에� 많은� 애정

을� 가졌다.� 그런� 안동에서� 은거� 생활을� 하기� 위해� 1543년� 이후부터�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도산서당을� 짓고,� 그곳에

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도� 지으면서� 생활했다.� 그런� 생활에서� 나온� 연시조가� 도산십이곡이다.� 그�

속에는� 자연� 동화에� 대한� 감흥,� 학문수양의� 의지,� 연군의� 정,� 벼슬살이의� 반성� 등� 당시� 퇴계의� 생

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이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퇴계가� 도산서원을� 세

우고�생활하였기�때문에�나올�수� 있었다.9)

《참고문헌》

도산서원(퇴계선생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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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해 (2001),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연구원, pp.57.
9) 도산서원 (퇴계선생 약사),
https://www.andong.go.kr/dosanseowon/bbs/view.do?bIdx=700056&ptIdx=806&mId=0203000000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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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 퇴계의�숨결이�살아�숨�쉬는�곳
-안동�지역�퇴계�이황�관련�유적,� 기념관�소개

인문학부� 20211015� 김모윤

� �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마친� 후인� 1574년� 봄에� 퇴계의� 제자들과� 온� 고을� 선

비들이� “도산은� 선생이� 도(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당� 뒤로� 두어�

걸음� 나아가� 땅을� 개척해서� 짓기로� 하여�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도산서당� 뒤편에� 창건

되었다.10)

� 도산서원은� 주�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배향공간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육� 시설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과� 중앙의� 전교당(典敎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동

과� 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동쪽� 편

에�있는�도산서당�건물을� ‘박약재(博約齋)’와� 서편� 건물을� ‘홍의재(弘毅齋)’라� 하는데,� 안마당을� 중

심으로� 서로�마주�보고�있다.� 중앙의�전교당은�강학�공간과� 원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편으로는�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배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셔놓은�

상덕사(尙德祠)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곳에� 있다.� 부속건물로는�서원을�운영하고�관리하는�상고직사(上庫直舍)가�있으며,� 홍의

재�뒤편에�있다.

�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궁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위해� 지은� 도산서원의� 영역으로�나뉜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

에� 서립된� 유물전시관인� ‘옥진각(⽟振閣)’이� 있는데,�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

어� 있다.11)�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서원� 내� 상덕사(尙德祠)에서�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

모하는�행사인�향사례(享祀禮)가�치러지고�있다.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삼년상을� 마친� 후인� 1574년� 봄에� 퇴계의� 제자들과� 온� 고을� 선

비들이� “도산은� 선생이� 도(道)를� 강론하시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서당� 뒤로� 두어�

걸음� 나아가� 땅을� 개척해서� 짓기로� 하여�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월� 도산서당� 뒤편에� 창건

되었다.12)� 도산서원은� 주�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배향공간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교육�

시설은� 출입문인� 진도문(進道⾨)과� 중앙의� 전교당(典敎堂)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

다.� 동과� 서로� 나누어진� 광명실(光明室)은� 책을� 보관하는� 서고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동

쪽�편에�있는�도산� 서당건물을� ‘박약재(博約齋)’와� 서편� 건물을� ‘홍의재(弘毅齋)’라� 하는데,� 안마당

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중앙의� 전교당은� 강학� 공간과� 원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편

으로는� 책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이� 자리하고� 있다.� 배향공간인� 사당� 건축물로는� 위패를� 모

셔놓은� 상덕사(尙德祠)와� 각종�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이� 있는데,� 삼� 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부속건물로는� 서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상고직사(上庫直舍)가� 있으

며,� 홍의재� 뒤편에� 있다.� 현재의� 도산서원은� 퇴계가� 생전에� 성리학을� 궁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에�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의� 영역으로� 나뉜다.� 서원�

입구� 왼쪽에는� 1970년에� 설립된� 유물전시관인� ‘옥진각(⽟振閣)’이� 있는데,�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

10) 이상해. 「陶山書堂과 陶山書院에 反影된 退溪의 書院 建築觀」, 퇴계학 연구원, 2001, pp.526.
11) 이상해, 위의 논문, pp.520.
12) 이상해, 위의 논문,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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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유품들이�전시되어�있다.13)� 또한,� 매년�봄과�가을에는�서원�내� 상덕사(尙德祠)에서�퇴계�선생

의�유덕을�기리고�추모하는�행사인�향사례(享祀禮)가�치러지고�있다.

-도산서당

�도산서당은� 남향이며,� 세� 칸� 제도를� 따른� 건물이다.�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방� 한� 칸은� 완락재,� 동쪽의� 대청� 한� 칸은� 암서헌이다.� 완락재란,� 주자의� 명당실기에� “� 완상하여� 즐

기니[樂⽽玩之]� 족히�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 [固⾜以終吾⾝⽽不厭]”는� 말에서� 취해� 명명

한�것으로,� 퇴계�선생이�거처하던�방이다.� 퇴계는�완락재에�서가를�꾸며�천여�권의�서책을�두고�화

분,� 책상,� 연갑,� 지팡이,� 침구,� 돗자리,� 향로,� 혼천의� 하나씩을� 남쪽� 벽� 근처에� 두었으며,� 후벽의� 가

로지른� 칸에는� 옷상자와� 편지� 보관함을� 두었고� 이밖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한다.� 퇴계는�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서� 태어나서�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이� 없으면서도� 산림� 경관을� 둘러보는�

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다”고� 하였다.� 앞의� 말씀을� 통해� 퇴계가� 만년에� 산림� 중에�

즐거움이� 있다는� 깨달음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도산서당의� 완락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4)� 또한,� 퇴계는� 완락재� 실내� 남쪽으로� 침소를� 마련하였는데,� 침소가� 있는� 자리� 서쪽에는� 서가

를� 설치하지� 않고� 그곳을� 벽으로� 처리하여� 그� 뒤를� 비워� 놓았다.� 퇴계는� 이렇게� 서가를� 꾸민� 것에�

대해� “이곳은� 내가� 누워� 자고� 기거하는� 곳으로� 성현의� 경훈(經訓)15)을� 등� 뒤에� 두는� 것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완락재의� 건축� 설계에는� 퇴계의� 경전에� 대한� 공경심이�

나타나�있음이�드러난다.16)

-농운정사

�농운정사는� 여덟� 칸짜리� 건물로서,� 퇴계의� 제자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건물이다.� 퇴계는� 시습재(時習齋),� 지숙료(⽌宿寮),� 관란헌(觀瀾軒)을� 합하여� 농운정사(雲精舍)라

는� 현판을� 달았다.� 농운정사라는� 이름의� ‘농운’은� 산마루에� 모여드는� 구름처럼� 제자들이� 모여드는�

형국을� 일컫는� 말이다.� 퇴계는� 농운정사의� 건물을� 공부를�뜻하는� ‘공(⼯)’자� 모양으로�지었는데,� 공

부하는� 방을� 시습재라� 부르고,� 잠자는� 방을� 지숙료라� 불렀다.� 농운정사의� 남쪽� 마루를� 관란헌이라

고�했는데,� 이는�그� 마루에서�낙동강의�푸른�물을�굽어볼�수�있다고�하여�붙여진�이름이다.17)

《참고문헌》

이상해.� 「陶⼭書堂과�陶⼭書院에�反影된�退溪의�書院�建築觀」,� 퇴계학�연구원,� 2001,� pp.520~535.

박균섭,� 「도산서당�연구：교육공간의�구조와�성격」,�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한국학연구소,� 2011,� pp.270~273

13) 이상해, 위의 논문, pp.520.
14) 박균섭, 「도산서당 연구：교육공간의 구조와 성격」,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2011, 

pp.270.
15) 옛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 이름의 총칭으로, 사서오경 등 유교의 가르침을 쓴 서적.
16) 이상해, 위의 논문, pp.535.
17) 박균섭, 위의 논문, p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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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자료

<도산서원�정문>

<전교당>

<시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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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네스코�안동�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소개�

인문학부� 20211012� 김가은

안동� 하회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가

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하회마을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소통을�통해�흐트러짐�없는�공동체적�삶을�오늘날까지�이어오고�있는�곳이기도�하다.

2010년� 7월� 브라질리아에서�개최된� 제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하회마을을� 세계유산으

로� 등재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10가지의� 등재� 기준� 중� 씨족� 마을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잘� 보

여주며,� 인류�역사의�단계를�나타내는�건조물,� 건축적�경관의�탁월한�사례임을�인정받았다.

안동� 하회마을의� 유네스코� 등재� 기준은� 유네스코� 등재� 결의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의�역사�마을인� 하회� ·� 양동은�주거�건축물과�정자(亭⼦),� 정사(精舍),� 서원(書院)� 등� 전통� 건축물

들의� 조화와� 그� 배치� 방법� 및�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 시대의� 사회� 구조와� 독특한� 유교적� 양반문

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18)� 이러한� 전통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온전하게�

지속되었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되었다.� 둘째,� 문집,� 예술� 작품과�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학술� 및� 문화적� 성과물과� 공동체� 놀이,� 세시풍속� 및� 전통� 관혼상제� 등� 주민들의�

생활과�신앙에�관계된�무형유산이�세대를�이어�전승되고�있다는�점이다.19)�

유네스코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공간이며,� 주민

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

들의� 삶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20)� 이는� 하회마을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님과� 살아있는� 유산적� 가치를� 함께� 공유할�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한국인의�전통적인�삶�자체를�세계적으로�인정받았다는�의의를�지닌다.

이러한� 안동� 하회마을은�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家)와�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21)� 특히� 조선� 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선생과� 임진왜란�때�영의정을�지낸�서애�류성룡� 선생�형제가� 태어난�곳으로도� 유명하

다.� 하회(河回)라는� 마을의� 이름은� 낙동강이� 오른편� 안동시에서� 흘러나와� 왼편으로� 흘러가는� 그�

모양이� 큰� ‘S’자로� 마을� 주변을� 휘도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연

화부수형·행주형에� 일컬어지며,� 이미� 조선�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했

다.22)�

하회마을의�아름다움은�마을�북쪽�암벽(부용대)에서�찾을� 수� 있는데,� 부용대�앞에� 펼쳐진�모래사

장과� 여유롭게� 흘러내리는� 강줄기� 만송정이라� 불리는� 푸른� 솔숲은� 하회마을에서� 뺄� 수� 없는� 장관

이다.23)

하회마을의�집들은� 수명이� 600년이� 넘은� 마을의� 가장� 높은� 중심부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데,� 좌향이� 일정하지� 않다.24)� 한국의� 다른� 마을의� 집들이� 정남향� 또는� 동남향

18)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등재 기준, http://www.hahoe.or.kr/, (2021.05.19.)
19) 위의 홈페이지, 등재 기준.
20) 위의 홈페이지, 유네스코 등재, http://www.hahoe.or.kr/, (2021.05.19.)
21)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http://www.hahoe.or.kr/, (2021.05.19.)
22)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23) 김초록(2002),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 선비 정신이 살아 있는 안동 하회마을」, 『도시문제』(37권 

399호), P. 80-81.
24)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http://www.hahoe.or.kr/
http://www.hahoe.or.kr/
http://www.haho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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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며,� 큰� 기와집을�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들이� 원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25)� 마을은�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고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

화유산들이�잘�보존되어�있다.�

하회마을� 내부의� 서원,� 고가,� 누각,� 정사� 등� 다양한� 전통� 건축물이� 있다.� 이들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등� 그�종목은�다양하다.

하회마을� 입구에� 마련된� 장승� 공원에는�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승� 250여� 개가� 세워져있다.�

장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섭고� 험상궂은� 표정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회마을의� 정승들은� 표정

이� 제각각이며,� 익살적이면서도� 품위스러운� 표정

을�짓고�있다.26)

풍산류씨의� 안식처인� 안동� 하회마을에서� 그들

의� 대종가였던� 양진당은� 대표적인� 고택으로� 손꼽

힌다.� 입암� 류중영� 선생의� 호를� 따서� 입암고택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27)� 임진왜란� 당시� 일부가� 소

실되었지만,� 17세기� 중수하여� 고려� 말의� 건축� 양

식과� 조선� 중기�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고택이다.�

하회마을에서는� 드문� 정남향의� 집으로,� 99칸� 중�

53칸이� 남아� 있다.� 내부는� 길게� 이어진� 문간채와�

행랑채,� 조선� 건축� 양식인� 안채와� 고려� 건축� 양식인� 사랑채,� 류중영� 선생과� 류운용� 선생의� 불천위�

사당이�있다.

서원은� 병산서원과� 화천서원이� 있다.� 사적� 제260호로� 지정된� 병산서원(屛⼭書院)의� 경우�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풍산류씨� 가문의� 서당인� 풍악서당(豊岳書堂)을� 전신으로� 한다.28)� 조선� 선조대�

서애� 류성룡에� 의해� 풍산에서� 병산으로� 옮겨졌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후� 서애� 선

생의� 학덕을� 추모하고자� 창건한� 존덕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칭� 위상이� 변화하여� 철종대� 사액� 되

어�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을� 통해� 많은� 학자를� 배출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1868년(고종5)� 대원군의�서원�철폐령이�내려졌을�때�훼철되지�않고�보호될�수�있었다.

화천서원(花川書院)은� 부용대� 동쪽� 기슭에� 있다.� 겸암� 류운룡� 선생의� 학덕을� 흠모한� 유림들이�

정조� 10년(1786)� 9월에� 경덕사를� 세워� 선생을� 봉안하였다.29)� 그� 후� 순도� 3년(1803)에� 동리� 김윤

안� 선생과� 종손자인� 졸재� 류원지� 선생을� 종향했다.30)� 이후� 100여� 년� 동안� 춘추로� 향사해오다� 고

종� 5년의�서원�철폐령에�따라�보호된�병산서원과는�달리�강당과�주소만�남게�되었다.

25) 위의 홈페이지, 마을의 특징.
26) 위의 논문, p. 81.
27) 위의 홈페이지, 양진당, http://www.hahoe.or.kr/, (2021.05.20.)
28) 위의 홈페이지, 병산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29) 위의 홈페이지, 화천서원, http://www.hahoe.or.kr/, (2021.05.20.)
30) 위의 홈페이지, 화천서원.

http://www.hahoe.or.kr/
http://www.hahoe.or.kr/
http://www.haho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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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회마을의�전체적인�지도와�하회마을�설명>�

� � � �

<하회마을�탈놀이�공연장�입구>� � � � � � � � � � � � � � � � � �

<깎아지른�기암절벽이�신비감을�자아내는�부용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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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동제를�지내는�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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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와�해학의�탈놀이
-하회별신굿의�기원과�내용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 �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연희� 되어온� 탈놀이다.� 별신굿은� 다

른�마을에서� 지내는� 몇� 년에� 한� 번씩� 무당을�불러다� 큰� 굿을� 치르는�것이�아닌,� 하회에서� 마을� 사

람들이� 중심이� 되어� 치르는� 별신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한� 하회� 탈춤은� 우리나라에서� 전해

져� 내려오는� 탈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그� 기원은� 고려� 시대다.� 12세기부터� 하회마을에서�

상민들을�통해�연희�되어온�하회별신굿탈놀이는�마을굿의�하나로�현재까지�이어나가고�있다.

� 하회별신굿탈놀이는�서낭굿� 탈놀이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조형성이� 탁월한� 신앙� 가면으로� 오랜� 역

사를� 지녔으며� 서낭신의� 신탁을� 받은� 광대와� 주민의� 참여로� 놀이가� 이루어져,� 굿� 놀이� 자체가� 탈

놀이로� 전개되었다.� 또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허� 도령� 전설은� 탈놀이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려� 중기� 때� 하회마을에서� 허� 도령이� 신의� 계시를� 받아� 금줄을� 치고� 탈막� 안에서�

100일� 동안� 탈을� 깎았다.� 허� 도령을� 사랑하던� 김� 씨� 처녀가� 허� 도령을� 보고� 싶은� 열망을� 견디지�

못하고� 금기를� 어겨� 탈막을� 엿보았다.� 그러자� 마지막� 탈인� 이매탈을� 깎고� 있던� 허� 도령이� 턱을� 완

성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다.� 이에� 처녀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허�

도령을� 그리워하다� 죽은� 김� 씨� 처녀의� 넋을� 기려� 서낭당에� 동신으로� 모시고� 해마다� 당제를� 올리

고,� 몇� 해� 만에� 한� 번씩� 별신굿을� 하며� 탈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하

회탈�제작에�얽힌�전설이자�하회별신굿의�유래이다.31)

� 하회별신굿� 탈춤은�우리나라의�탈춤에서�흔히�볼� 수� 있는� 민중� 생활의식의� 반영으로� 파계승과� 양

반계급에� 대한� 비방과� 풍자,� 서민� 생활의� 빈곤상� 등을� 다루고� 무속과� 불교� 신앙,� 권선징악의� 테두

리�안에서�호색과�현실폭로의�익살�웃음�등을�내용에�담고�있다.32)

�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놀이� 마당은� 무동� 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 마당,� 양반·

선비마당으로�진행된다.

� 첫째,� 무동� 마당은� 각시광대가� 무동� 타는� 장면으로,� 각시는� 하회마을을� 지키는� 무진생� 성황신을�

상징하며,� 신성한�존재로�등장한다.�

� 둘째,� 주지마당은� 잡귀를� 쫓는� 벽사� 의식무의� 성격을� 지닌다.� 주지는� 하회의� 탈놀이나� 예천� 청단�

놀음에� 나타난다.� 하회의� 주지는� 암수� 한� 쌍으로,� 탈에는� 납작한� 목판� 위에� 열� 개� 정도의� 꿩� 털이�

달려있어,� 이것을�잡고�춤을�춘다.� 주지의�의상은�전신을�덮는�거친�삼베�자루이다.

� 셋째,� 백정마당은� 백정이� 소를� 직접� 도살하고� 배를� 가르고,� 우랑� (쇠� 불알)을� 꺼내� 정력에� 좋다며�

사라고� 권유한다.� 이때� 양반과� 선비가� 서로� 사겠다며� 다툼을� 벌이고,� 할미가� 옆에서� 핀잔을� 준다.�

이것은� 제의과정에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극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

다.

� 넷째,� 할미마당은� 할미가� 허리에� 쪽박을� 차고,�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허리를� 드러낸� 채� 등장한

다.� 이어� 베틀에서� 「베틀가」를� 부르고� 고달픈� 삶을� 한탄하며� 베를� 짠다.� 그리고� 장에서� 사� 온� 청

어� 열� 마리를� 자기가� 아홉� 마리� 먹고,� 영감에게� 한� 마리� 주었다고� 독백을� 한� 후에� 객석에� 다가가�

쪽박을� 들고� 걸립을� 한다.� 할미의� 인물적� 특징은� 걸립,� 청어� 분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할미의�

걸립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고,� 신을� 위해�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신성한� 의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별신굿과�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굿의� 진행을� 위한� 제비� 추렴의� 성격을� 가진

31) 임재해, 『하회탈 하회탈춤』, 지식산업사, 1999. p.52.
32) 조미정, 「하회 별신굿 탈춤과 강릉 관노탈춤의 비교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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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섯째,� 파계승� 마당은� 부네가� 등장하여� 방뇨하고,� 중이� 이� 광경을� 엿보며� 성적� 흥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이� 부네에� 접근해서,� 부네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 여성� 방뇨의� 의미는� 몸� 안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여� 남성을� 유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체로�

가면극에는� 할미가� 방뇨하지만,� 하회에서는� 젊은� 부네가� 방뇨를� 한다.� 여성� 방뇨는�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방뇨의� 주체는� 물을� 다스리는� 풍요신의�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여성의� 방뇨몽�

매매� 설화,� 지리산� 천모신적� 성모� 설화,� 거녀� 설화인� 선문대� 할망,� 기우제� 때� 여성� 집단� 산상� 방

뇨,� 굿� 놀이의� 여성� 방뇨�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네의� 방뇨는� 풍요� 기원

의� 생산의례� 및� 신성한� 존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과� 부네의� 결합은� 생산을� 가져

오는� 신성한�결합인데,� 후대에� 비정상적� 성적� 노출과�여자에� 의한� 중의�파계로� 본질이�변모되었다.�

이런�점에서�중과�부네의�결합은�원래�의미가�퇴색되고,� 세속화되었다.

� 여섯째,� 양반·선비� 마당에는� 양반이� 하인인� 초라니를,� 선비는� 소첩인� 부네를� 데리고� 등장한다.� 초

라니가� 양반과� 선비� 사이에� 수인사를� 시키며� 둘� 사이에� 끼어들어� 대신� 인사를� 받으며� 두� 양반을�

희롱한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는데,� ‘사대부’를� ‘팔대부’로,� ‘사서삼경’을� ‘팔

서육경’으로,� ‘문하시중’을� ‘문상시대’로� 바꾸며� 언어의� 희롱으로� 상대� 공격을� 일삼는다.� 따라서� 양

반층의� 대립에� 의한� 분화와� 이에� 따른� 양반의� 자기� 비하가� 나타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서� 하

인인� 초라니는� 재담과� 몸짓에� 의한� 소극적� 양반� 언어� 희롱에� 머무르는데,� 다른� 가면극의� 말뚝이처

럼� 상대의� 신분을� 거부하는� 적극적� 언어� 풍자,� 신체� 가격,� 신분의� 전도�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

런� 현상은� 하회의� 탈놀이가� 문벌� 집안인� 풍산류씨의� 집성촌에서� 각성바지에� 의해� 전승되고,� 정초

에서부터�정월�대보름� 사이의�기간에만�탈놀이와�쇳소리를� 허용한�곳에서� 오는�마을�전승의� 굿� 탈

놀이라는� 한계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정초에� 수시로� 풍산류씨� 집안에서� 지신밟기를� 하면서� 양반�

희롱의� 탈놀이를� 했다는� 점은� 마을의� 양반층과� 각성들의� 상호이해에� 의한� 타협의� 소산으로� 해석할�

수�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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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하회마을�하회탈

-하회탈의�종류와�특징

인문학부� 20211036� 민세진

�하회탈은� 한국의� 탈� 중에서� 가장� 뛰어난� 탈이다.� 하회탈은� 한국� 사람의� 얼굴� 모습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하회탈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그� 안에� 잘� 담고� 있

는�한국의�국보이며�유일하게�국보로�지정된�문화적�유산이다.34)

� 하회탈은� 사실적� 조형과� 해학적� 조형을� 합하여� 각� 신분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좌우를� 비대칭으로�

만들어� 고정을� 피하고� 특성에� 따른� 알맞은� 표정을� 짓도록� 만들어졌다.� 하회탈이� 세계적인� 탈로� 평

가받는� 요인은� 턱을� 인체� 구조처럼� 분리해서� 대사전달을� 쉽게� 하고� 표정�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이다.� 모든� 하회탈은� 오리나무로� 만들어졌다.� 하회탈은� 하회마을에� 보관되어� 오다가�

1964년�국보로�지정되어�현재는�안동시립민속박물관에�전시되어있다.

� 하회탈의� 종류는� 양반탈,� 부네탈,� 각시탈,� 선비탈,� 할미탈,� 초랭이탈,� 백정탈,� 이매탈,� 중탈,� 주지탈

이다.� 하회탈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먼저� 그�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던� 중에� 류한상� 전� 안동문화원

장이� 하회탈을� 맥타카드(Arther� Joseph� Mactaggart)교수에게� 소개하여,� 1954년� 그� 가치를� 인정

하여� 해외�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하회탈이� 세계� 제일의� 가면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그� 후에� 국내�

학계에서도�활발히�연구하여�국보로�인정하게�되었다.35)

� 별신� 굿놀이에서� 사용된� 탈� 중� 주지탈은� 두� 점이� 남아� 있고� 인간을� 표현한� 탈이� 아닌� 짐승을� 표

현한� 탈이다.� 주지탈은� 두� 손을� 잡고� 탈놀이를� 하는� 탈이며,� 어떤� 동물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상

의� 동물을� 표현한� 탈이다.36)� 주지탈은� 사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정체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나비� 모양의� 형상에� 더� 기울여지고� 있다.� 이� 형상은� 콜롬비

아� 인디언의� 탈과� 닮은� 태극� 나비� 모양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나비나� 새� 모양을� 한� 탈은� 영혼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 구실을� 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원초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주지탈

의� 힘으로� 호랑이를� 몰아내는� 존재로� 해석된다.� 주지탈의�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선� 주지라는� 이름

과�탈의�실체를�주목하는�것이�합리적이다.37)

� 하회탈은� 각� 역할에� 따라� 신분과� 상징성이� 다르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선� 탈의� 표정과� 행

동과�형태를�중심으로�보는�것이�좋다.

� 하회탈� 중� 양반탈은� 가장� 신분이� 높은� 탈이다.� 그래서� 좌우� 균형이� 반듯하며� 이목구비가� 반듯한�

편이다.� 고려� 때� 과거에� 급제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나타내는� 양반은� 지체가� 높은� 사람을�

표현하므로38)� 얼굴� 바탕색은� 주황색이며,� 양� 볼과� 눈꼬리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혀,� 실눈과� 함께�

웃는� 표정으로� 양반의� 허풍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 높고� 날카로운� 콧대

를�지니고�있으며,� 해부학적으로�턱을�연결하여�탈을�쓰면�입� 모양이�사실적이다.39)

� 양반탈과� 다르게� 그의� 하인� 역할인� 이매탈은� 낮은� 콧대와� 좌우� 부대칭을� 통해�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매탈은� 흔히� 바보� 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매탈의� 얼굴빛은� 주황색으로� 양반,�

백정� 가면과� 같은� 계통의� 색이며,� 눈은� 실눈으로,� 눈구석이� 아래로� 길게� 처지고� 이마와� 볼의� 주름

살과� 합쳐져� 바보같이�웃는�표정을� 보며� 붙여진� 별명이다.40)� 그리고� 이매탈은� 하회탈의� 유래� 이야

34)  김응환 (2006).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회 국제학술회의. p.48-54.
35)  안동 하회마을. 하회탈. 하회탈 (hahoe.or.kr)
36)  이정근 (2020).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335-339.
37)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지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
38)  위의 논문. p.334.
39)  위의 홈페이지. - 양반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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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허� 도령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턱이� 없고� 콧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장애자라는� 한

계를�보여준다.

� 하회탈�중� 가장�나이가�많은�역할은�할미탈이다.� 할미탈은�흰�저고리에�회색�치마를�입었다.� 허리

를� 구부리고� 구걸하는� 모습으로� 굿놀이에서� 나온다.� 할미탈의� 전체적인� 얼굴색을� 검붉은� 색으로�

나쁜�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턱은� 다른� 탈들처럼� 따로� 연결하였다.� 눈은� 둥글게� 뚫려있고,�

미간은� 깊이� 파이고,� 작은� 코가� 솟은� 편이다.� 초랭이탈과� 함께� 하회탈� 가운데� 턱이� 움직이지� 않는

다.41)� 할미탈을� 하회탈� 중� 유일하게� 콧구멍이� 없으며� 코에� 살이� 없고� 뾰족하다.� 할미탈은� 사람이�

늙으면� 작아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회탈� 중� 가장� 작은� 탈이다.� 왼쪽� 볼이� 오른쪽� 볼보다� 심

하게�기울어져�있다.� 사람이�늙으면�얼굴이�작아지므로�하회탈�중�가장�작다.42)

� 각시탈의� 각시는� 갓� 시집온� 여성을� 나타내며� 머리� 장식이� 특이하다.� 각시탈은� 현재� 왼쪽� 부분이�

깨쳐나가� 오른쪽� 머리채만� 남아있다.� 넓은� 광대뼈에� 입은� 다물었고,� 머리와� 눈썹을� 검게� 칠했다.�

얼굴색은� 살구색� 위에� 분칠한� 색이다.� 연지곤지의� 흔적이� 남아있고� 눈은� 실눈이다.43)� 각시탈은� 셋

째� 마당에서� 처녀역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탈과� 달리� 무거워� 새색시의� 수줍고� 다소곳한� 표정이�

연출된다.� 얼굴의� 부대칭을� 통해�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사회와� 남녀불평등에� 저항한다는� 것

을�표현한다.44)

� 탈의� 대칭� 비례가� 비대칭인� 것을� 표현하여�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색채를� 통한� 조형미를� 통해� 역할을� 구분하였다.� 높고� 강한� 계급일수록� 강렬한� 색을� 사용했으

며�낮은�계급일수록� 부드러운�색감을� 사용하였다.� 과장의� 조형미로� 탈의� 표정을�강조할� 수� 있었다.�

조화와�부조화의�만남을�통해�하회탈의�특성이�의도적으로�만들어졌다는�것을�표현하였다.45)�

위� 사진은� 위� 왼쪽부터� 초랭이탈,� 부네탈,� 각시탈,� 할미탈,� 이매탈,� 양반탈,� 백정탈,� 중탈,� 선비탈이

다.� 현존하고� 있는� 하회탈이다.� 이� 외의� 탈로는� 떡달이탈과� 별체탈과� 총각탈이� 있지만,� 현재� 유실

되었다.

40) 위의 논문. p.337.
41) 위의 논문. p.337.
42) 위의 논문. p.54.
43) 위의 논문. p.336.
44) 위의 홈페이지. - 각시탈 구성 및 특징 - 문화콘텐츠닷컴 (culturecontent.com)
45) 위의 논문.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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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은� 나무로� 만들어진� 하회탈이고,� 왼쪽부터� 할미탈,� 양반탈,� 각시탈,� 중탈,� 초랭이탈,� 백정탈,�

이매탈,� 부네탈,� 선비탈이다.� 나무로�만들어진�하회탈은�오랜�시간이�지나도�보존할�수�있다.

위�사진은�실제�별신�굿놀이를�하는�것을�조각하여�전시한�것이고,� 각시탈,� 양반탈,� 선비탈이다.� 위�

사진을�통해�별신굿탈놀이�속�각� 역할의�의상,� 표정,� 행동�등을�볼�수� 있다.

위�사진은�별신�굿놀이�이외에�다른�탈놀이에서�사용하는�탈들을�전시한�것이다.�

왼쪽부터�시작하여�은유탈놀이에�사용되는�은유탈,� 강령탈춤에�사용되는�강령탈,� 봉산탈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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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봉산탈,� 북청�사자놀음에서�사용하는�사자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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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아픔을�어루만지는�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의�가치

국어국문학전공� 20191018� 김서연

� � 우리�봉건사회를�이끌었던� 유교라는� 엄숙주의는�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 우리� 민중들의�삶을�예속

시켰다.� 반면에� 가면극� 연행� 주체들은� 드러난� 몸으로� 사유하면서� 민중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동질

성을� 이끌어� 왔다.� 그들에게� 유교�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점잖은� 품위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가면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능을� 숨기지� 않았다.� 욕정을� 참지� 않고� 바로� 몸으로� 실천

한다.� 욕정의�대상을� 취하려는데�방해물이� 있으면�주저하지�않고�맞서� 싸운다.� 오로지� 그들은�몸의�

감각이� 지시하는� 대로� 촉수를� 드리우고� 그런� 몸의� 움직임에� 인생을� 맡긴� 것이다.� 이런� 인생들에게�

도덕적� 금기에� 억눌려� 살던� 민중들은� 환호하며�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우리� 가면극이� 오랜� 시간�

전승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46)�

� 그들은�공연되는�동안�스스로�자기의�세계를�형성하고,� 실천적인�활동을�했기�때문이다.� 마

당판에� 신을� 모셔다가� 예축하고,� 상전을� 불러놓고� 모욕을� 주거나� 육체적� 욕망을� 불사를� 때도� 망설

임� 없이� 판을� 만들고� 몸을� 움직였다.� 그곳이� 장터� 가설무대든� 마을� 당집� 앞마당이든� 별빛을� 조명�

삼아� 무아지경� 속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펼쳐� 보였다.47)� 가난과� 소외로� 점철된� 질곡의� 삶을�

살면서도�그것과�어울려�놀고�박해와�죽음조차�두려움�없이�상대한�가면극의�무

대는� 자기� 상실� 속에서의� 자기실현이라는� 이념을� 구현한� 서로� 주체성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그들

은� 자유인으로서� 기개를� 펼치며�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던� 깨어있는� 광대들이었다.� 비록� 얼굴을� 가

리고� 활개를�쳤지만� 가혹한�현실에� 굴종하지�않았던� 가면극�연행� 주체의�놀이�정신은� 생기� 넘치는�

생명력의�세계였고,� 자유�정신이�충만한�세계였다.

� 이렇게� 전승되어� 온� 별신굿� 탈놀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구경거리이자�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기원하는� 기복(祈福)의� 대상이었다.� 나아가서는�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약손과� 같은� 것이었

다.� 비록� 제한적인� 시·공간이었지만�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부르짖음이었다.� 별신굿이� 열리는�기간에는�양반과� 상민,�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늙은이,� 부자와� 빈

자로� 나누어진� 사회� 틀� 속� 억눌림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별신굿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순간�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없는� 자,� 눌린� 자들이� 마음껏� 자

유를� 누리고�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폭발력이� 있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출�

수� 있는� 세상,� 상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세상을� 누릴� 수� 있었다.� 비록� 15

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열

린�세계였다.

� 하회별신굿은�탈놀이를� 통해�우리�사회의� 모순과� 지배층의� 권위를�탈� 잡아� 비판하고� 민중들의� 억

눌려� 있던� 숨구멍을� 틔워주는� 통풍구의� 기능을� 갖고� 있다.� 신분� 사회를� 뛰어넘어�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相⽣)의� 정신을� 추구했다.�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정신은� 지역공동체를� 건강하

게�지켜내는�원동력이었다.� 전통사회에�있어서�하회별신굿탈놀이는�별신굿이라는�공동체�신앙�속에

서� 다양한� 놀이와� 예술적� 행위를� 담아낸� 종합예술이었다.� 양반과� 상민� 간의� 갈등을� 별신굿을� 통해�

완화하고�풀어내는�마을�구성원들의�대동축제였다.� 이처럼�별신굿은�동제·당제와�달리�마을�주민들

에게�역동적�삶을�살아갈�수�있는�힘을�전하고,� 마을공동체의�단결을�꾀했던� '특별한�굿'이었다.

46) 이미원(2011), 『한국 탈놀이 연구』, 연극과 인간, p.74.
47) 허용호(2002), 「가면극의 축제극적 구조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 『한국민속학』, 제36호, 한국민속

학회,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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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안동을�대표하는�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부터�민속학자들

의� 주목을� 받았고,� 민족적� 가치에� 대한� 재고,� 문화� 민족주의� 등과� 맞물리면서� 학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농촌형� 탈놀이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 1958년�

제1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등을�수상하고,� 1964년에는�하회탈이�국보로�지정되었으며,� 1973년에

는� 하회� 가면극� 연구회가� 결성되어� 그� 입지를� 단단히� 했다.� 하회별신굿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표상의� 기제는� 하회탈이� 국보로� 지정되면서� 한� 발�

더�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1980년�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중요무형문화재(69호)로� 지정되면서� 더욱� 본

격화되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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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진교(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실천민속학연구, 실천민속학회,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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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20211073� 이정은

-이육사

� � 1904년� 5월� 18일(음력� 4월� 초� 4일),� 경북�안동군� 도

산면� 원천동(당시� 원촌동)881번지에서� 차남으로� 이육사

가� 출생하였다.� 어릴� 때� 이름은� 원록,� 두� 번째� 이름이�

원삼이었으며� 스스로� 활이란� 이름을� 지어� 썼다.� 자는�

태경이고� 육사란� 그의� 아호인데,� 1927년� 첫� 번째� 투옥

에서�수인�번호를�취음해서�지었다고�한다.

� 육사가� 태어난� 원촌마을은� 이웃� 하계와� 더불어� 대단

한� 저항성을� 보였고,� 안동의� 유학적� 전통과� 선비정신에

서� 민족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그와� 가족

들은� 어릴� 적부터� 항일에� 대한� 정신적인� 틀을� 지니고�

자라났으며,� 1925년에� 형� 이원기,� 아우� 이원유와�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26년�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귀국하여� 독립운동을� 하다� 대구형무소에서� 3

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이육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1930년� 첫� 시� <말>을� 조선일보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시를� 통해� 자신의� 항일의식을� 드러냈고� 1943년� 6월� 동대문경찰서� 형사에

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압송되었고,� 이듬해� 1944년� 1월� 16일� 새벽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하였

다.

-이육사문학관

�이육사문학관은�이육사의�민족정신과�문학정신을�길이�전하고�널리�알리는�공간이다.

일제� 강점기에�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며�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

이육사� 선생의� 흩어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곳에� 모아� 육사의� 혼,� 독립정신가� 업적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그의� 출생지인� 원천리� 불미골에� 전시관(971.75m2),� 생활관(497.28m2),� 이육사� 생가

(90.72m2)가� 지어�졌다.�

� 1층� 전시실에서는� 이육사의� 독립운동과� 문학활동,� 옥사(17번의� 수감)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고,�

2층� 전시실에서는� 그의� 생애를� 주로� 교육적� 환경과� 혈연적� 관계를� 통해� 그가� 독립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나타나있다.� 문학관에서는� 매년� 이육사� 탄생을� 기려�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

하고� 있으며,� 육사� 백일장,� 문학캠프,� 육사의� 밤,� 기념� 세미나,� 시인의� 육필전� 등을� 열고� 있다.� 전

시관에는� 시집,� 연구논저와� 비평문,� 석·박사� 학위� 논문,� 관련자료� 및� 단행본,� 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이�비치되어�있다.

� 탄신� 100주년,� 순국� 60주기에� 맞추어� 2004년� 이육사문학관을� 개관하고� 생가도� 함께� 복원하였다.�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 이육사의� 생애는� 40년이� 채� 안� 되는� 짧



- 40 -

은� 기간이었으나,� 그가� 남긴� 자료와� 기록을� 한곳에� 모아� 육사의� 혼,� 독립정신가� 업적은� 계속해서�

기억될�것이다.

-이육사�생가

�경상북도� 안동시� 포도길� 8(태화동� 672-9)에� 위치하고� 있다.49)� 1973년� 8월� 31일� 경상북도� 민속

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이며� 애국시인� 이육사의� 생가로,� 건축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홑처마� 3량가(三樑架)의� ⼀자집이며,� 안채는� 맞배

지붕,� 사랑채는� 팔작지붕이다.� 안채와� 사랑채의� 칸수와� 칸� 사이가� 모두� 같고,� 방과� 마루·부엌� 등이�

똑같은�공간에서�대칭을�이루고�있는�점이�특징이다.

대문은� 내당과� 외당의� 동편� 끝에� 판벽을� 늘어세우고� 한가운데� 문주를� 세워� 기와를� 이었다.� 대문�

맞은편인� 서쪽� 끝에도� 내당과� 외당을� 잇는� 판벽이� 있고� 일각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뒤� ⼀자집만

으로�평행�배치하고�양쪽에�맞뚫리는�문이�있는�집은�이� 지역에서는�보기�드문�형태이다.

원래� 안동군� 도산면에� 있던� 것을� 1976년� 4월� 안동댐� 수몰로� 인해� 지금의� 위치로� 옮겼는데,� 안동�

시내로� 옮겨진�후에는� 한쪽�일각문� 자리에�대문이� 서고� 원래의�대문�자리는� 이웃집�돌담이어서� 담

장도� 대문도� 없게� 되었다.� 후손인� 이원종이� 관리를� 맡고� 있다.� 옛� 집터에는� 1993년에� 청포도를� 새

긴�시비(詩碑)가�건립되었다.

-작품

<청포도>

내 고장 七月(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49) 이육사 생가는 원래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천동에 있었는데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현재 
위치인 안동시 태화동으로 옮겨 왔다. 이건 후 한쪽 일각문(一角門) 자리에 대문이 서고, 원래의 대문 
자리는 이웃집 석축이어서 담장도 대문도 없다. 옛 집터에는 1993년 「청포도」를 새긴 시비가 건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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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의� 대표시인� ‘청포도’는� 1939년� ‘문장’50)지

에� 발표된� 시로� 이육사의� 시� 중� 손꼽히는� 작품� 중

에� 하나이다.� 이육사� 본인도� ‘청포도’� 를� 가장� 아

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한다.� 전� 6연으로� 된� 이�

시는� 시� 속의� ‘아이’에게� 말�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제1연과� 제2연의� 현재이고,� 나

머지� 연들은� 미래의� 일들이다.� 나머지� 네� 연도� 다

시� 두� 연씩� 짝을� 이루고� 있어� 크게� 세� 부분의� 의

미�단락으로�나눌�수�있다.51)

� ‘청포도’가� 익어� 가는� 것은� 포도나무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는� 과정이며,� 먼� 데� 하늘

이� 꿈꾸며� 포도� 알로� 알알이� 들어와� 박히는� 과정

이다.� 여기서� 이� ‘청포도’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 ‘마을의� 전설’과� ‘하늘의� 꿈’이� 결합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인� 제3연과� 제4연에서는� ‘이� 말의� 전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인� ‘내

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청포52)를� 입고”� “흰� 돛단배”를� 타고� 온다는� 내용이다.� 이� 시

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이므로� 사전적� 의미의� 청포는� 아닐� 것이다.� 청포를� 입은� 바라는� 손

님이� 올� 때,�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 정도라면,�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한� 영웅,� 즉� 독립

군이� 연상된다.� 세� 번째� 부분인� 제5연과� 제6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시적� 화자는� ‘마을의� 전설’이� 박힌� ‘청포도’를� 따서� ‘은쟁반’과� ‘모시� 수건’이�

놓여� 있는� ‘식탁’에서�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의� 청자인� ‘아

이’에게� ‘은쟁반’과� ‘모시�수건’을� 마련해�둘� 것을�말하며�마무리된다.

� 이육사는�이�시에서�일제�통치�시기�암울하고�혹독한�현실�속에서�미래의�밝은�날을�기다리며�미

래에� 올� 이상을� 그려냈다.� 새롭고� 넉넉하고� 남성적인� 이육사시의� 특질의� 일부는� 칠흑같은� 암혹시

대에서도�결코�절망하지�않고� <역사는�항상�앞서가는�자만이�짓는�것이며�이것은�예술사회에�있어

서도� 또한� 같은� 것>� (｢예술형식의�변천과� 영화의� 집단성｣)이라고� 한� 육사의� � 예술관과,� 암흑과� 절
망� 속에서� 좌절하여� 체념해버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방된� 인간사회를� 건설하려는� 굳은� 의지� 및�

실천적�정열에�기인하는�것이다.53)

�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이고,� 청포도�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고�말했다.� 이� 말은�즉� 이육사는�곧�일본의�패망과�조선의�독립을�확신하고�있었다는�것이다.� 그가�

이런�생각을�할�수�있었던�이유는,� 그의�신념�때문이었다.

50) 1939년 2월에 창간한 순 문예지. 이태준의 주간으로 발행된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예지로서, 작품 
발표와 고전 발굴 및 신인의 배출과 양성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신문학사(新文學史)에 큰 공적을 남겼
으며 1941년 4월에 폐간되었다.

51)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52) 조선 시대에 사품·오품·육품의 벼슬아치가 공복(公服)으로 입던 푸른 도포
53) 김영무, ｢시와 현실인식 - 李陸史의 詩｣, 창작과 비평, 1975.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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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

푸른 하늘에 다을드시

세월에 불타고 웃둑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날근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안이리

검은 그림자 쓸슬하면

마츰내 湖水(호수)속 깊이 걲우러저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1940년� ‘인문평론’54)에� 발표된� 이육사의� 시� ‘교목’은� 독립에� 대한� 이육사의� 결연한� 의지를� 여실

히� 드러낸다.� ‘교목’은� 줄기와� 가지가� 곧고� 굵게� 높이� 자라나는� 나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소나무가�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와� 같은� 교목을� 통해� 굳은� 의지와� 자세를� 형상화� 하였다.� 또한� ‘교

목세가’,� ‘교목세신’� 등의� 말이� 있어� ‘여러� 대를� 현달한� 지위에� 있으며� 나라와� 고락을� 같이한� 집안

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55)� 그렇기에� 이� 시에서의� 교목� 또한� 암담한� 시대� 현실에� 굴복

하지�않고�나라와�고락을�같이하려는�선비�정신을�나타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총� 3연으로� 구성된� ‘교목’은� 크게� 1연에서� 과거,� 2연에서� 현재,� 3연에서� 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

1연의� ‘푸른�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이다.� 고된� 세월에� 불타더라도� 교목은� ‘푸른� 하늘’

에� 닿을� 듯이� 우뚝� 남아� 서� 있다.�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일제의� 지배라는�

암담한� 현실의�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향해� 곧게�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강한�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봄도� 꽃피진� 말라고� 역설적으로� 말한다.� 피우지� 않는� 꽃에는� 부정적

인� 세월� 속에서는� 행복조차� 찾지� 않고�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독립지사의� 자세가� 서려있다.�

2연에서� 화자는� ‘낡은� 거미집’을� 휘두른� 현실과� 끝없는� ‘꿈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시

련� 속에서도� 꿈길을� 걷기로� 하며,�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절대� 뉘우치지도� 후회하지도� 않겠다고� 다

짐한다.� 이러한� 독립을� 향한� 마음은� 3연에서의� 간절함으로� 실현된다.� ‘호수’� 속에� 깊이� 거꾸러져�

죽음을� 맞이하게�될지라도� ‘바람’에� 흔들리지는� 않겠다는�의지를� 보이며� 부러질지언정�굽히지는�않

는� ‘교목’을� 화자� 자신에게� 투영했다.� 1연의� ‘봄도� 꽃� 피진� 마라’는� 2연의� ‘뉘우치지� 않는� 것’과� 상

응하고� 다시� 3연의� ‘바람도� 흔들지는� 못해라’와� 상응하며� 이육사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56)이러

한�시�속에서의�그의�강경한�태도는�강한�어조와�부사어를�사용하는�것으로�극대화�되었다.57)

� 이육사는� ‘시도� 하나의� 행동’58)이라고� 하며� 시인과� 시의� 일체감을� 구현하였고,� 시를� 쓰는� 행위는�

행동의� 연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외부의� 압력을� 버텨내며� 일제� 지배를�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갈등을� 더� 단단한� 의지로� 승화하여� 비로소� 죽음에� 대한� 결의를� 보이는� 시� ‘교목’을�

통해�독립�투쟁이라는�행동을�고스란히�투영하였다.�

54) 1939년 10월에 창간한 월간 순수 문예지. 최재서가 편집하고 발행한 문예지로, 작품 활동과 비평 활
동에 주력하였으며, 1941년 4월에 폐간되었다.

55) 신웅순, 「이육사의 시인 정신 - 「절정」과 「교목」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408.
56) 윤석영, 「1930-40년대 한국현대시의 의식지향성 연구 : 윤동주·이용악·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4, p.75.
57) 윤영천 「육사시 소고.-」, 한국의 유민 시, 1987
58) 신웅순, 「이육사의 시인 정신 - 「절정」과 「교목」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p.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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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적�의의

�이육사는� 문단의� 어느� 유파에� 가담하여�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시인들에� 비하여� 비록�

36편(한시� 3편� 포함)에� 불과한� 소수의� 시작품을� 남겼으나� 한국� 현대� 시사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를�차지하고�있다.�

� 이육사는� 1930년대에� 풍미하던� 모더니즘의� 도식성에� 반발하여� 인간의� 생명� 존중의� 시세계를� 전

개함으로써� 한국시의� 감동을� 회복하는� 성과를� 획득하였다.� 냉철한� 역사의식으로� 저항의식,� 망국의�

비애� 그리고� 가치� 지향적� 세계인식� 등을� 시로� 형상화시킴으로써� 개인적� 정서를� 민족� 보편의� 정서

로�확대하여�시적�감동을�유발하여�민족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 또한� 이육사의� 시는� 한국� 현대시에�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풍모를� 남겼다.� 한국� 현대� 시사에서� 이

육사� 당대� 시의� 흐름은� 여성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육사의� 경우는� 강렬한� 부사어의�

사용이나� 영탄법의� 사용,� 광활하고� 역동적인� 시어의� 구사,� 당당한� 어조의� 사용,� 강직한� 선비� 정신

의� 표현� 등을� 통해� 의지적� 남성주의,� 대륙성� 그리고�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 주었고� 한국시의� 여

성적� 특질을�개혁하여� 시적�공간을� 확대한�점에서� 당시대적�시의� 유행을�극복한� 의의를�가지며� 그�

의미는�크다�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육사� 시의�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는� 죽음을� 초월한� 저항� 정신과� 시를� 통한� 진

정한� 참여의식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도�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려� 했

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평가� 받는다.� 이육사가�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때는� 독립� 운동가로� 시의�

저항� 활동이�왕성하던� 시기로�그의� 시에는�관념성,� 서정성,� 민중적�혁명�의지가� 나타나며� 무엇보다

도� 투철한� 현실� 인식과� 강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초인을� 열망하고�그�열망을� 시로� 형상화하여�진정한� 저항� 방식을�보여�

준�것이다.

� � 이육사라는� 이름에서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의� 강한� 독립� 의지와� 시인으로서의� 예술성,� 조국을�

빼앗긴� 망국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누구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다.� 변절과�

절필을� 일삼았던� 문학적� 암흑기� 속에서도�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부족함� 없는� 시로� 승화시킨� 이육

사와�그의�시는�우리�문학사에�커다란�획을�그을만한�의의를�가지고�있다고�말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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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허난설헌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9� 박유진

인문학부� 20211026� 김재중

-허균의�생애

� � 허균은� 1569년� 음력� 11월� 3일에� 강릉� 초당동에서� 군수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초당� 허엽과� 둘

째�부인인�강릉�김씨�예조참판�김광철의�딸�사이에서�셋째�아들로�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의� 기억력은� 비상하였다.� 5세� 때부터� 형� 허봉의� 벗인� 손곡� 이달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9세�때� 이미�묘사를� 잘하여�시를�잘� 지을� 줄� 알았다.� 10세� 이전의�소년기에�글을� 잘�

지어서�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외로움을� 달래려� 더욱� 시문� 공부에� 전념하

였다.

� 첫� 스승인� 이달은� 둘째� 형� 허봉의� 벗으로서� 당시� 원주의� 손곡리에� 살았는데� 그에게�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4세� 때인� 1592년,� 임진왜란을� 피

하던� 와중에� 부인� 안동� 김씨와� 함께� 단천으로� 피난했으나,� 부인은� 사망하고� 첫� 아들도� 전란� 중에�

사망한다.� 가족을� 잃은� 허균은� 이후� 집필에� 몰두했는데� 외가� 애일당� 뒷산의� 이름을� 따서� 호� 교산

을� 사용한다.� 1594년,� 그의� 나이� 26세에는� 정시문과� 을과에� 합격하였다.� 1599년,� 황해도사에서� 파

직되었다.� 1604년,� 스승� 손곡� 이달의� 문집인� 손곡집(蓀⾕集)을� 엮었다.� 1612년에� 한글� 소설� 『홍길

동전』을� 저술한다.� 『홍길동전』은� 조선� 초� 실존한� 인물인� 도적� 홍길동을� 동기로� 하여� 이상향을� 표

현하였다.� 1613년� 칠서지옥과� 계축옥사가� 일어났다.� 1618년� 반역을� 도모하던� 중� 체포된� 현응민과�

연루되었던� 정황이� 밝혀져� 허균의� 계획이� 드러났고� 역적이라는� 죄목으로� 그의� 심복들과� 함께� 능지

처참형을�당해�생을�마감한다.

� 4년� 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때의� 역적은� 구명되었으나�허균은� 광해군� 당시의� 역적이자� 인종의�

입장에서,� 인목대비�폐모를�주장한�역적으로�구명되지�않았다.

-작품

허균의�대표작으로는�한글�소설�홍길동전이나�한문�소설�남궁선생전�등이�있다.

-홍길동전�줄거리

� � 판서� 벼슬을� 하는� 양반� 홍문과� 노비� 출신의� 첩� 춘섬� 사이에서� 홍길동이� 태어난다.� 길동은� 비범

함이� 남달라�영웅호걸이�될�만한�아이였으나�천한� 종의� 몸에서�태어났기에�벼슬길에�오를�수� 없는�

신분이었다.� 어느덧� 여덟� 살이� 된� 길동은� 모두에게� 칭찬� 받는� 아이였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

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였다.�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명예나� 수치를� 잊고� 살�

결심을� 한다.� 길동은� 하염없이� 걷다가� 산속에서� 도적� 떼의� 소굴을� 발견한다.� 마침� 길동이� 도착한�

날이�두목을�뽑는�날이었고,� 시험에�통과하여�도적�떼의�우두머리가�된다.�

� 홍길동이�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소동을� 피워도� 잡을� 재간이� 없었다.� 결국� 나라에서는� 길동의� 형

인� 길현을�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하여� 길동을� 잡아� 오라고� 명한다.� 길동을� 잡을� 길이� 없자� 결국� 임

금은� 길동의� 요구대로� 길동을� 병조� 판서에� 임명한다.� 길동은� 조선을� 떠나� 30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성도라고� 하는� 섬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요괴에게서� 세� 여인을� 구하고� 세� 사람을� 모두� 부인

으로� 맞았다.� 세월이� 흘러� 길동은� 아버지� 홍� 대감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그리

고� 길현과� 유씨� 부인과� 어머니를� 만나서� 못� 했던� 이야기를� 나눈다.� 성도� 근처에� 율도국이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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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있었는데�새�왕이�사치와� 향락에�빠져� 백성을�돌보지� 않는다는�소문이� 들려오자� 길동은�율도

국을� 정벌하고� 율도국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한� 다음� 왕의� 자리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

렸다.

-홍길동전의�문학사적�의의

� � 당대의� 사회문제를� 다루며� 저항� 정신이� 반영된� 현실� 참여적� 문학으로� 사회� 소설의� 선구적인� 작

품이다.� 내용상으로는� 저항� 정신이� 반영된� 평민� 문학으로�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등� 후대의� 소설�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소설다운�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는� 국문� 소설

의�효시가�될�수� 있다.

-허난설헌의�생애

� � 허난설헌은� 본명은� 초희,� 자는� 경번,� 호는� 난설헌이다.� 조선의� 여류� 시인으로,� 1563년,� 강릉� 초

당리에서� 초당� 허엽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8살에�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짓고� 명문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며,� 손곡� 이달에게� 한시를� 배웠습니다.� 15세� 무렵,� 안동� 김씨� 집안의� 김성립과� 혼인을� 하게�

되었으나,� 과거� 시험에� 신경을� 쏟는� 남편의� 무심함과�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

지� 못했습니다.� 18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고� 1588년,� 오빠� 허봉의� 요절로� 우울한� 나날들을� 겪었

으며�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이� 일찍이� 죽고� 유산까지�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또한,� 친정

집의� 옥사와�동생의� 귀양으로�비극이� 연속되었다.� 1589년� 자신의�시를� 없애� 달라는�유언을� 남기며�

27세의�나이로�사망했다.

� 생전�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다고� 알려졌으나� 허난설헌의� 유언으로� 모두� 소각되었다고� 전한다.� 한

편,� 허균이� 친정에� 있던� 작품들을� 편집하여�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주었고,� 1606년에� 중국에서�

허난설헌의�시집�난설헌집이�간행되었다.

-작품

� � 유일한�산문인� ‘광한전백옥루상량문’과� ‘감우’와� 같은�수� 많은�시들이�있다.

�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은� 1570년� 허난설헌이� 8세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유일한� 산문으로,� 허균이�

공주� 목사로�재직하던� 1608년� 4월에� 간행한�목판본� “난설헌집”에� 덧붙여�실려�있다.� “난설헌집”에

는� 시만� 실려� 있으며,� 산문은� 이� 상량문� 1편뿐입니다.� 상량문이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며�

행하는�상량의식에�쓰이는�글을�뜻한다.�

허난설헌은� 신선� 세계에� 있다는� 광한전� 백옥루의� 상량식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하면서� 이� 글을� 지었

다고� 전해진다.� 난설헌은� 신선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되어� 이처럼� 속세를�

벗어난�작품을�창작한�것이다.

� 작품의� 내용을� 말하자면,� 첫� 부분에는� 광한전� 주인의� 신선� 생활을� 묘사하고,� 그가� 여러� 신선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광한전을� 짓게� 된� 배경을� 묘사했다.� 이� 모임에� 수십� 명의� 신선들이� 동원되고� 여

러�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지만,� 상량문을� 지을만한� 시인이� 없었기에,� 허난설헌이� 초대되어� 이� 상량문

을� 짓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광한전이� 신선� 세계에서� 오래� 있기를� 원하며� 끝이� 난

다.

-작품세계

� �여류� 문인� 허난설헌의� 작품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크게� 호평받았으나,� 당대� 조선에서는� 많은� 비

판의� 대상이� 되었다.� 규중� 여인이� 시를� 짓는� 행위는� 좋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또한,� 허균의� 작품

이라는� 위작�시비도� 자주� 있었다.� 난설헌의�작품은�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거나�표절�혐의를�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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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내용에�문제를�제기하는�등�다양한�평가가�있었다.

� 그러한� 상황에서� 허난설헌은� 이� 상황을� 창작으로� 승화시켰고� 그녀의� 작품세계는� 크게� 선계와� 관

련된� 작품,� 애정에� 관한� 작품,� 저항적� 작품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주제는� 허난설헌이� 현재� 누리고�

있지�못하고�있는,� 즉� 결핍의�요소들로�구성되고�있다는�특징을�보였다.�

� 허난설헌은� 힘든� 상황을� 현실을� 초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했다.� 현실에� 대해� 저항

하고�문제점을�지적하는�비판의식이�이상세계를�추구하는�것으로�나타난다고�할�수�있다.

-답사�지역과�인물들의�연관성� :� 허균,� 허난설헌�기념관

� �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과� 허난설헌의� 생가터는� 조선� 시대에� 초당� 허엽이� 살던� 곳으로� 허

난설헌이� 태어나고� 허균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널찍한� 사랑�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네모나게� 지어진� 본채가� 있으며,� 본채는� 두� 개의� 대문으로� 안채와� 사랑채로� 갈리는데,� 그�

사이에�곳간이�있어�내외를�구분하고�있다.� 또한,� 난설헌의�동상�앞에�난설헌이�자식을�잃고�쓴� 시�

‘곡자’가� 새겨져� 있고� 동상의� 뒤쪽� 초당숲� 초입에는� 허엽,� 허성,� 허봉,� 허난설헌,� 허균을� 의미하는�

허씨� 5문장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허균과� 허난설헌�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 공원으로,� 시설로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전통차� 체험장,� 녹지�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봄가을에� 교산� 문화제와� 난설헌� 문화제�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난설헌� 문화제�

행사는�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주관하는�난설헌�다례제�행사가�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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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허난설헌�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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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과�백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어국문학전공� 20191085� 장연승

� � 1879년� 7월� 12일� 충청남도� 흥성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유천이라고� 이름

이� 지어졌다.� 어린� 유천은� 선비� 집안� 출신들이� 거의� 그러했듯이� 일찍부터� 한문� 서당에� 다니기� 시

작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는� 아이로� 이름이� 났으며� 칠� 세� 때� 벌써� 유학의� 정수인� 대학

(⼤學)을� 읽고� 정자의� 주를� 가지고� 서당� 선생과� 논쟁을� 벌였다.� 남보다� 앞질러� 학문을� 통달한� 그

는� 18세에� 선생�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익히고� 가르치는� 동안에� 가난한� 명분� 속에서� 허례허식만� 일

삼는�유학에�대해�회의를�가졌다.�

� 그래서� 그는� 동년배� 선비들이나� 학동들에게� ‘상투� 자르고� 바깥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여�

어른들의� 눈총과� 동료들의� 경악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참상에� 의분을� 느껴� 오던� 차� 충남� 땅을� 휩쓸던� 동학운동에� 가담하여� 탐관오리를� 징벌코

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반항적인� 행적은� 관가의� 지목을� 받게� 되고� 집안� 어른들의� 권유도� 있고�

하여�설악산으로�은신하기도�했다.

� 오세암의� 은신생활� 이후� 그는� 점점� 전통적� 유교의� 가정과는� 멀어지고� 불교에� 관심이� 기울어졌다.�

그가� 답답한� 시골을� 떠나서� 출세의� 뜻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고�일하자.’� 고� 결심한�유천은�서울로�가던�길을�멈추고�당시�이름�높던�오대산�백담사의�연곡스

님을� 찾아갔다.� 불가에� 인연이� 있었던지� 드디어� 삭발위승하고� 그가� 27세� 되던� 해에� 연곡스님으로

부터�법호를� ‘용운’이라�하고�계명을� ‘봉안’이라�부르는�중이�되었다.

�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百潭寺)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백담계곡�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 647년�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하고,� 아미타삼존불을� 조

성� 봉안하였다.� 창건� 후� 1783년에� 이르러� 백담사라� 개칭하였다.� 사찰� 이름은� 대청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서� 절을� 세운데서�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백� 가지� 사상이�

담겨�있어서�백담사라고�일컫기도�한다.

� 백담사와� 오세암에서� 만해의� 행적을� 찾아보면,� 32세에�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였으

며,� 39세� 12월� 3일� 밤� 10시경� 오세암에서� 좌선� 중� 바람에� 어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오

도송’을� 남겼으며,� 47세에�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와� ‘님의�침묵’을� 탈고하였다.

� 만해의� 생애는� 근현대� 전쟁사의� 한� 복판을� 관통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는� 두드러지게� 평화를� 모

색하고� 말했던� 인물이다.�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놀랍게도� 이� 모든� 전쟁이� 만해의� 생애와� 겹쳐져� 있다.� 이� 전쟁� 한� 가운데서� 그는� 평화� 사상을� 다

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3·1독립선언,� 신간회�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치� 사회활동과� 문예활동,�

또� 승려로� 활동하면서� 제국주의에� 맞섰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함께� 보낸� 백담사는� 만해의� 청소

년기�이후의�가치관을�확립해줬다.

� 만해의� 가치관은� 그의� 생애가� 어느� 한쪽에� 전부가� 걸�수� 없고,� 양쪽� 혹은� 여러� 쪽을�모두� 살펴야�

하는� 삶이었다는� 경계성에서� 비롯된� 것� 같다.� 관군과� 동학,� 전통과� 근대,� 제국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치는� 현장에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생명’임을� 통찰했고,� 이에�

반하는� 모든�것에�항거했다.� 어쩌면� 만해에게� 백담사는� 삶의� 일부이며,� 더럽고�흐린� 세상에�물들지�

않고�투쟁할�수�있는�장소였던�거�같다.� 59)

59) 한용운의 평화사상/1980/PG 25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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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위해�싸운�승려,� 한용운
-한용운의�생애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한용운(韓⿓雲,� 1879~1944)은� 1879년� 8월� 29일�충청남도�홍성군(洪城

郡)� 결성면(結城⾯)� 성곡리(城⾕⾥)에서�부친�한응준(韓應俊)과�모친�온

양�방씨(溫陽�⽅⽒)� 사이의�둘째아들로�태어났다.� 본명은�정옥(貞⽟)이고�

아명은�유천(裕天),� 출가�이후�받은�법명은�용운(⿓雲),� 법호는�만해(萬海,�

卍海)이다.� 한용운은� 6세�때부터�향리�서당에서� 10년� 동안�한학(漢學)

을�익혔으며,� 14세� 때�고향에서�성혼의�예식을�올렸다.

� 한용운은� ‘나는�왜� 중이�되었나.’라는�그�자신의�술회대로�넓은�세계

에�대한�관심과�생활의�방편으로�집을�떠나� 1896년� 설악산�오세암(五

歲庵)에�입산하여�처음에는�절의�일을�거들다가,� 출가하여�승려가�되었

다.� 출가�직후에는�오세암에�머무르면서�불교의�기초지식을�섭렵하면서�

선(禪)을� 닦았다.� 이후�다른�세계에�대한�관심이�깊은�나머지�블라디보스톡�등�시베리아와�만주�

등을�여행하였다.

� 한용운은� 1905년� 재입산하여�설악산�백담사(百潭寺)에서�연곡(連⾕)을�은사로�하여�정식으로�득도

(得度)하였다.� 불교에�입문한�뒤로는�주로�교학적(敎學的)� 관심을�가지고,� 대장경을�열람하였으며,� 특

히�한문으로�된�불경을�우리말로�옮기는�일,� 즉� 불교의�대중화�작업에�주력하였다.�

� 1910년에는�불교의�유신을�주장하는�논저� 『조선불교유신론』을�저술하였다.� 그� 해,� 한일합방이�되면서�

국권은�물론,� 한국어마저�쓸�수� 없는�피압박�민족이�되자,� 그는�국치의�슬픔을�안은�채� 중국�동북삼성

(東北三省)으로�갔다.� 이곳에서�만주지방�여러�곳에�있던�우리�독립군의�훈련장을�순방하면서�그들에

게�독립정신과�민족혼을�심어주는�일에�전력하였다.� 1918년� 월간� 『유심�惟⼼』이라는�불교잡지를�간행

하였다.� 불교의�홍포와�민족정신의�고취를�목적으로�간행된�이�잡지는�뒷날�그가�관계한� 『불교』� 잡지

(국가등록문화재� 782호)와�함께�가장�괄목할�만한�문화사업의�하나이다.� 1919년� 3·1독립운동�때�백용

성(⽩⿓城)� 등과�함께�불교계를�대표하여�참여하였다.� 그는�독립선언문의�내용을�둘러싸고�최남선(崔

南善)과�의견�충돌을�하였다.

� 한용운은� 1926년� 한국�근대시의�기념비적�작품으로�인정받는�대표적�시집� 『님의�침묵』을�발간하였다.�

이곳에�수록된� 88편의�시는�대체로�민족의�독립에�대한�신념과�희망을�사랑의�노래로서�형상화한�것

으로�볼�수� 있다.� 1927년�일제에�대항하는�단체였던�신간회(新幹會)를�결성하는�주도적�소임을�맡았

다.� 그는�중앙집행위원과�경성지회장(京城⽀會⾧)의�자리를�겸직하였다.� 나중에�신간회는�광주학생의거�

등�전국적인�민족운동으로�전개,� 추진되었다.� 1930년『불교』라는�잡지를�인수하여�그�사장에�취임하였

다.� 그전까지는�권상로(權相⽼)가�맡아오던�이�잡지를�인수하여�불교를�널리�알리는�데에�온� 정력을�

기울였다.� 특히,� 고루한�전통에�안주하는�불교를�통렬히�비판하였으며,� 승려의�자질향상·기강확립·생활

불교�등을�제창하였다.

� 한용운은� 1944년� 6월� 29일�성북동의�심우장(尋⽜莊)에서�중풍으로�별세하였다.� 동지들에�의하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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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사설�화장장에서�다비된�뒤�망우리�공동묘지에�유골이�안치되었다.

《참고�문헌》

“한용운(韓⿓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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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의�사랑을�외치는�시
-한용운,� 「님의�침묵」

국어국문학전공� 20201091� 장진명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

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_「님의�침묵」� 전문

� 「님의�침묵」의�첫� 번째�단락은�상황의�진술이고�두�번째�단락은�상황에�대한�시적�화자의�대응

이다.� 1~5행까지는�부재·이별·절망�등이�계열을�이루어서�한�단락으로,� 5~10행까지는�존재·만남·

희망�등이�계열을�이루어�나머지�단락으로�구성되어�있다.

� 이것은�이별(正)에서�고통→희망(反),� 그리고�만남(合)으로�전개되는�불교적�변증법을�내포한�것

으로�해석된다.� 또한�만남과�헤어짐,� 헤어짐과�다시�만남으로�이어지는�생성과�소멸의�변증법의�한�

반영이면서�불교적인�윤회사상을�담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 이� 시는� ‘님’이� 무엇을�상징하고�있느냐에�따라�여러�가지로�해석할�수�있는데,� ‘사랑’의� 대상인�

‘님’의� 정체는�읽는�사람에�따라�조국·민족·불타·애인·친구�등�다양성을�갖는다.� 아떤�외부적�요소

를�텍스트�내부로�끌어들이느냐에�따라서� ‘님’의� 정체는�달라지는�것이다.�

� 개인적�의미에서� ‘이별→고통·슬픔/희망→만남’의�구성원리는�사회적·공적�차원으로�확대되어� ‘국

권상실→고통·슬픔/희망→국권회복’이라는�해석을�가능하게�하여,� 「님의�침묵」� 이� 단순한�연애시가�

아니라�저항시의�성격도�지닐�수� 있게�해주는�논리적�근거가�된다.� 이별과�만남�또는�소멸과�생성

을�축으로�한�변증법적�갈등과�그�지양을�통해서�작가가�새롭고�빛나는�정신의�승리를�성취한�예

가�바로� 「님의�침묵」�이라고�할�수� 있는�것이다.

�

� 「님의�침묵」은� “님은�갔습니다”라는�부정적�상황에서�마지막에� “님은�갔지마는�나는�님을�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역설적�긍정으로�변주된다.� 부정에서�긍정으로,� 절망에서�희망으로�변화를�이

끌어�내는데�이�시는�산문시의�형식을�통해� ‘님’이� 떠나가는�상황을�생생한�감각과�서사로�충분히�

재현함으로써�이�시가�목표하는�일련의�변증법적�변화에�힘을�실어,� 시적�논리의�정당성을�부여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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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사의�모습과�한용운�관련�기념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76� 이은지

<백담사>�

백담사는�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절로�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흘러온�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
계곡� 위에� 있어� 내설악을� 오르는� 길잡이가� 되고있다.� 신라제28대�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자장율
사가� 세웠는데� 처음은� 한계사라� 불렸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백개� 있어� 백담사라�
이름� 붙였다.� 십여차례� 소실되었다가� 6.� 25동란� 이후� 1957년에�재건되어�현재에� 이르는�등�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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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이� 많은� 절이다.� 자장율사의� 유물소동일좌와� 인조� 때� 설정대사에게� 하양한� 칠층소형옥탑� 등이�
있으며,� 암자로는�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이� 있다.� 그� 밖에� 백담사는� 만해� 한용운(1879∼1944)이�
머리를� 깍고� 수도한� 곳으로� 유명하다.� 만해� 스님은� 민족와� 국민을� 위해� 그곳에서� 민족의� 얼을� 되
살리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집필을� 하였다면,� 전두환� 전대통령� 부부는�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참회를� 하였다� 한다.� 백담사� 앞� 계곡� 한쪽으로는� 무수한� 돌탑이� 있는데,� 백담사를� 다년간�
사람들이�소원을�빌며�쌓은�것이다.

<만해기념관>�

1997년� 11월� 9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내에� 개관하였다.� 한용운이�불교� 개혁의� 기치

를� 내걸고� 저술한�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원전을� 비롯해,� 《세계지리》·《영환지략》·《음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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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 등의� 책,� 한용운의� 유묵과�시집� 《님의� 침묵》� 초간본·각종� 판본,� 1962년� 수여된� 대한민국� 건

국훈장�대한민국장,� 한용운�연구논문�등이�전시되어�있다.

<만해�한용운�생가터>� � � � � � � � � � � � � � � � � � � � � � � � *답사�지역과�관련이�없으나�작가의�생가이기에�첨부하였음

충청남도�기념물� 제75호.� 낮은� 야산을� 등진� 양지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생가가� 쓰러져� 없어진� 것을�
1992년에� 복원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초가집이며� 서향이다.� 그� 양옆으로� 1칸을� 달아
내어�광과�헛간으로�썼고�울타리는�싸리나무로�만들었다.� 바깥에는�흙벽돌로�화장실을�만들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메모장】




